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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209 paramedic students attending two colleges in G Metropolitan City 

and provide the basic materials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from Sep. 7 to 12, 2011 and SEI Form B made by Coopersmith, adjustment 

to college life by Baker and Siryk,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Kim were adopted and revised. 

Results :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between gender,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lf-estee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graders difference, but there was no in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paramedic students was academic adjustment, followed the social and emotional adjustment.

Conclusion : For the effecti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career guidance methods and program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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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e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adjustment to be available i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gender 

and grade.

Key Words : Self-esteem adjustment to college lif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aramedic stud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생의 발달과정에서 청년후기에 

속하는 단계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1]. 

이러한 진로 결정과 그에 따른 준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로에 대한 다양한 탐색과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흥미와 취미, 전공 등을 

고려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이에 근거

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즉 

진로탐색과 결정, 실현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력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순환적인 것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와 국가의 

협동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인지하고 학교 내에 진로 및 취업

과 관련된 부서들을 신설 또는 개편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2]. 

국가 또한 청년실업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를 통

해 대학의 진로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들을 지원하

고 있다[2]. 그러나 진로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

며, 진정한 의미의 진로지도 및 서비스 기능을 수

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 실제로 각 

대학의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

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집단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해석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면접이나 이력서 작성 등의 취업준비와 관련된 프

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특강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2]. 

이처럼 진로발달과정에 대한 개인의 특성을 고려

하지 않고 획일화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발달과업 상 중요하게 대두되는 진로

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

을 내리기 위해서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혹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행위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2,4].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다각적

인 관점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적, 환경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을 중심으로 한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와 

타인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에 대한 자신의 수용

과 존경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5,6],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이는데 반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

는 사람은 자기표현능력이나 자기 확신 등을 가지

게 되어 사회적인 기술 등이 높게 나타난다[5]. 또

한 진로선택과 결정, 실행에 있어서도 자아존중감

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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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진로를 결정

하고 실행하기 위한 준비행동을 하는 반면 자아존

중감이 낮은 사람은 사회적인 요구나 주변 사람들

의 기대 등과 같은 외적인 영향을 쉽게 받아 자신

이 가진 자아개념과 일치되지 못하는 직업적 선택

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7,8]. 따라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선택에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가 결정된 후 진로준

비행동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생들이 대학이

라는 사회적 또는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9,10],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는 

성인기의 시작이자 준비기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급격하게 변화

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은 변화하는 시대

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가치관과 실행력을 겸비한 

즉 다양한 능력의 소유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들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 문제와 더불어 학업과 대인관계, 

진로문제 등에 고민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적응상

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11]. 또한 현재 우리나

라의 많은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 및 장

래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보다는 

수능성적과 취업이 잘된다는 주위의 권유로 대학

에 진학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과 적성간

의 불일치를 낳게 되고 낮은 성취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거나 대학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군 

입대나 휴학 등을 이유로 진로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더

구나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는 달리 2~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자신의 진

로를 결정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진로

지도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병원 전 응

급의료 현장과 이송단계,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1급 응급구조사를 배출하는 

응급구조(학)과는 1995년 11개 대학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39개 대학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시점에서 졸업 후 한정된 분야로 취업

이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향후 배출되는 1급 응급

구조사의 취업의 문이 그만큼 좁다는 것을 의미한

다[12].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 개인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과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성

공적인 취업을 이루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진로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개

인적인 특성파악 노력과 학교생활적응 및 자신에 

대한 존중감 정도를 파악해 보는 것이 우선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

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준비단계로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살펴보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을 

유도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이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진

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진

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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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의 자아존

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의 상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 2개 대학 응급구조

과에 재학하고 있는 전체학생 209명을 편의표집하

였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2011년 09월 05일 각 

학년별 3명씩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에서 학생들이 이해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모호한 문항 내용은 응

급구조과 교수 2인, 인문사회계열 교수 2인에게 

자문을 구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

사는 2011년 09월 07일부터 09월 12일까지 본 연

구자와 지도교수가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에 자기기

입식으로 기록하게 한 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

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한 204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성별과 학년을 포함

한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25문항, 대학생활적

응 25문항, 진로준비행동 18문항을 포함한 총 7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자아존 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Coopersmith[6]가 제작한 SEI Form B로 Cho[13]

가 사용한 도구를 응급구조과 교수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

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

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

고, 부정문항(1, 2, 3, 6, 7, 9, 11, 12, 13, 15, 16, 

17, 18, 21, 22, 23)은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재부

호화 하였다. 그리고 점수의 범위는 25점에서 125

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Cho[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9   

였다.

2) 학생활 응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학생활 적응 측정도구는 

Baker와 Siryk[14]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질문

지(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
naire: SACQ)’를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실에서 번

안한 것으로 도구 개발 당시 총 67문항 4개의 하

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Han[15]이 25문

항 5요인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응급구조과 교수 2

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수정, 보완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1= 전혀 아니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

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로 부정문항은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재부호화 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

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을 것을 의미한다. Han[15]

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 도구의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하부요인은 학업적 적응이 .65, 사

회적 적응 .69, 정서적 적응 .76, 신체적 적응 .61, 

대학에 대한 애착이 .69였고, 본 연구에서 대학생

활 적응 도구의 Cronbach's α는 .86이었고, 하부

요인은 학업적 적응이 .62, 사회적 적응 .65, 정서

적 적응 .76, 신체적 적응 .54, 대학에 대한 애착

이 .62였다.

3) 진로 비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는 

Kim[4]이 개발하고 Cho[13]가 사용한 도구를 응

급구조과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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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f-esteem,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Variables
Male(n=129) Female(n=75)

t p
M SD M SD

Self-Esteem 3.51 .43 3.37 .47 2.239 .026

Academic adjustment 3.12 .56 3.12 .54 -0.002 .998

Social adjustment 3.65 .63 3.43 .56 2.504 .013

Emotional adjustment 3.58 .73 3.24 .79 3.191 .002

Physical adjustment 3.37 .59 3.11 .56 3.030 .003

College attachment 3.65 .66 3.53 .63 1.280 .202

Adjustment to College Life 3.48 .49 3.29 .45 2.724 .007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19 .75 3.00 .83 1.693 .092

후 수정·보완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고(1= 

전혀 그렇지 않다 ,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

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점수의 범위는 

18점에서 9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진로준비행동 도구의 Cronbach's α는 

.94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 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사용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진로

준비행동에 따른 성별과 학년별 차이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유의한 차이

가 있는 변수는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

였다.

2)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

과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자아존 감과 

학생활 응  진로 비행동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진

로준비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자아존중감(t=2.239, p=.026)과 대학생활적응

(t=2.724, p=.007), 진로준비행동(t=1.693, p= 

.026)의 평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진로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또한 동일한 점수를 보인 학문적 적응(t= 

-.002, p=.998)을 제외한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

인에서도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사회적 적응(t=2.504, p=.013)과 

정서적 적응(t=3.191, p=.002), 신체적 적응(t= 

3.030, p=.003)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학년에 따른 자아존 감과 학생

활 응  진로 비행동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진

로준비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F=4.142, p=.017)과 대학생활적응

(F=1.227, p=.295), 진로준비행동(F=32.637, p= 

.000)의 평균은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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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lf-esteem,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rade

Variables
1st(n=70)a 2nd(n=68)b 3rd(n=66)c

F
p

(Duncan)M SD M SD M SD

Self-Esteem 3.35 .46 3.47 .44 3.57 .42 4.142
.017

(a<b<c)

Academic adjustment 3.04 .52 3.02 .50 3.31 .60 6.037
.003

(a,b<c)

Social adjustment 3.47 .63 3.58 .64 3.67 .56 1.933 .147

Emotional adjustment 3.40 .77 3.52 .86 3.44 .67 0.415 .661

Physical adjustment 3.30 .56 3.22 .67 3.31 .53 0.499 .608

College attachment 3.52 .61 3.66 .69 3.64 .65 0.902 .407

Adjustment to College Life 3.35 .45 3.40 .52 3.48 .48 1.227 .29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76 .54 2.95 .67 3.67 .83 32.637
.000

(a,b<c)

Table 3.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 b c d e f g h

a 1

b .640† 1

c .426† .652† 1

d .544† .745† .334† 1

e .525† .836† .390† .502† 1

f .412† .752† .416† .398† .630† 1

g .513† .795† .424† .597† .556† .421† 1

h .256† .250† .281† .251† .057 .190* .217* 1
*p <.01, †p <.001
a: Self-Esteem, b: Adjustment to College Life, c: Academic adjustment, d: Social adjustment 
e: Emotional adjustment, f: Physical adjustment, g: College attachment, 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졌으나, 대학생활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Duncan 사후검정 결과 자아존중감은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대학생활적응의 하부

요인인 학문적 적응과 진로준비행동은 1학년과 2

학년보다 3학년의 학문적 적응이 높았을 뿐만 아

니라 진로준비행동도 많이 하고 있었다. 

3. 자아존 감과 학생활 응  진

로 비행동과의 계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

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r=.640, p=.000), 진로

준비행동(r=.256, p=.000)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부요인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r=.412~.544, p=.000~.002). 대학생활적응 

및 하부요인과 진로준비행동과는 정서적 적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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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self-esteem, adjustment to college lif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B S.E Beta t p R2 Adjusted 
R2

Academic adjustment .376 .103 .265 3.635 .000 .079 .074

Social adjustment .319 .100 .248 -2.149 .002 .107 .098

Emotional adjustment -.175 .081 -.171 3.199 .033 .127 .114

제외한 요인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 

.190~.281, p=.000~.007),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요인은 학문적 적응(r=.281, 

p=.000)이었다.

4. 자아존 감과 학생활 응이 진로

비행동에 미치는 향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먼저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6.745, 

p=.000), 잔차에 대한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값은 1.619로 자기상관이 없었

다. 그리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결과 공차한계가 0.1보다 크고(.529~.584), 

VIF값이 10보다 작으므로(1.712~1.891)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진

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선택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문적적응(B=.376, p=.000)

이었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적응(B=.319, p=.295)

과 정서적 적응(B=-.175, p=.295)으로 전체적인 

설명력은 12.7%였다.

Ⅵ. 고찰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응급

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학역량 지표로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는 취업률 향상과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진로지도 방안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의 평균

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과 중부권의 대학

을 중심으로 자아존중감을 성별에 따라 차이검증

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여학생 보

다 높았다는 Back[14]와 Lee[10], 보건계열과 비

보건계열을 비교한 Chae와 Choi[17]의 연구결과

와는 일치하였고, 강원지역 4년제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Lee[18]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제와 지역, 대상자간에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차후 대상지역과 학제간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1학년 보다는 2학년

이, 2학년 보다는 3학년에게서 평균점수가 높았

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신

입생들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고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는 Back[14]와 

Lee[10],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을 비교한 Chae

와 Choi[1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 것이다. 전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실태조사를 실시한 

Choi[19]의 연구에서 전공 선택 시 가장 고려한 사

항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60%이상의 

학생이 학문적 흥미 및 적성보다는 수능성적과 취

업전망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신세대의 행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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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의식의 특성을 조사한 Jeong[20]은 대학입학 

시 본인의 의사나 흥미에 관계없이 수능성적이나 

취업전망 때문에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대학 입학 후 전공학과에 대한 불만족이나 

부적응 현상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태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21]. 이러한 결과는 

곧 자아존중감과 연결되는 것으로 Lee[18]는 신입

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대학생활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대학과 부모,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학년에서는 3학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

은 이유는 남학생의 경우 관대한 사회 통념과 1학

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오는 경우가 많아 나름대

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고, 2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직업에 대

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신입생 보다는 

많기 때문 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여학생과 신

입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

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및 하부요인에

서는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적응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전북지역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You[1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

였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적응수준을 

보였거나[14],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는 

Han[23]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생활적응이 다차원

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연

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남·여 간의 신체적 특성과 정서적, 사회적 특성

과 관련된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 그렇지

만 현실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내·외부적 환

경에서 응급구조사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고려되

어 지지 않기 때문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적응력을 높이는 진로지도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 하부요인에서는 학문적 적응에

서 1학년과 2학년보다는 3학년에게서 평균점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

는 Lee[24]와 You[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 것으

로, 학문적 적응에서 1, 2학년과 달리 3학년에게

서 평균 점수가 높은 이유는 응급구조학 전공 대

학생의 경우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국가고시

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적인 적응노력을 많

이 한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남·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진로준비행동이란 직

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

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과 진로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기타의 활동 

등으로[4,21],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본 연구에서 남·여학생 간의 진로준비행

동에 차이가 없는 이유는 3년의 과정을 이수한 후 

동일한 1급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여

야만 임상현장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목표

가 동일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비슷한 지역의 대상자를 

계열별로 연구한 You[10]의 연구에서 공업계열이

나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상대적으

로 많은 보건·간호계열 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결과에서도 본 연구결과를 부분

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1학년 보다는 2학

년이, 2학년 보다는 3학년에게서 월등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이 2학년보다 진로미

결정 수준은 높았고[25], 진로준비행동은 1학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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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졸업을 앞둔 학년들이 많이 하고 있었다는 

Kim[4], You[10], Kim과 Kim[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응급구조학을 전

공하는 학생들 또한 학년이 낮을수록 졸업까지의 

시간적인 여유로 취업에 대한 준비행동을 덜 하고 

있고, 졸업을 앞둔 3학년의 경우는 취업의 문턱에 

있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그러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

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진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나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한 대학생활

은 고학년이 되어 졸업을 앞둔 상황이 되어서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

라서 졸업을 앞둔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

만이 아니라 신입생 초기부터 진로준비행동을 하

도록 하는 지도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

과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자아

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하위요인 즉 학업적, 심

리적, 사회적 적응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Park 

[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이들은 자아존중

감이 높은 학생은 정서적인 안정감과 원만한 대인

관계로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

이 낮은 학생은 대학생활적응 정도나 우울증, 기타 

문제해결능력이 낮다고 하였다. Mooney 등[26]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자아존중감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한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은 학교생활의 적응과 

취업 후 사회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18]. 또

한 그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에게 닥

친 문제들을 올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

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나타낸다고 하였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적

응과 하위요인에 관련성이 있는 변인임을 확인하였

으므로 자아존중감의 증진을 통한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적용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진로준비행동과는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다. 이 결과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을 연구한 Lee[9]의 연

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은 자신에게 맞

는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직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

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

를 지지하고 있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

람은 자신의 지각과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거나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보다 합리적

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

아존중감을 갖게 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을 유도하

고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

적인 진로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적응 및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과는 정서적 적응을 제외한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

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대학생

활적응 및 모든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Kim과 Kim[28]의 연구와 

학문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은 양의 상관관계를 정

서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Kim 등[29]의 연구결과와는 부

분 일치한 것이다. Kim[4]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는 집단 보다 진로준비행동

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인지나 정서적인 측면보다는 행위적인 측면의 준

비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대학에서 학생

들을 위한 진로 지도 시 인지적이거나 정서적인 

측면의 지도 보다는 실제 행동의 변화를 통한 진

로준비를 할 수 있는 지도를 대학생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진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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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응급구

조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

변인으로 선택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문적 

적응이었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적응과 정서적 적

응 순이었다. 동일한 변인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없어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상의 결과

를 통해서 볼 때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

로를 준비하는 행동에는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자

기평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학업적 적응

과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 자기주장성 요인

들과 관련된 사회적 적응 그리고 일반적 스트레스

와 심리적 적응 즉 인지적이고 정서적측면의 적응

이 영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탐색이나 결정과 함께 

진로준비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항

을 고려한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G광역시 2개 대학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 209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

써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

시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

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였고, Coopersmith 

[5]가 제작한 SEI Form B와 Baker와 Siryk[14]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Kim[4]이 개발한 진로준비

행동 질문지를 수정, 보안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204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고, 사용된 

분석방법은 기술통계와 t-test, ANOVA, 상관관

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자아존중감(t=2.239, p=.026)과 대학생활적

응(t=2.724, p=.007)은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진로준비

행동(t=1.693, p=.026)은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은 사회적적

응(t=2.504, p=.013)과 정서적적응(t=3.191, 

p=.002), 신체적적응(t=3.030, p=.003)에

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자아존중감(F=4.142, p=.017)과 진로준비행

동(F=1.227, p=.295)은 1학년, 2학년, 3학

년 순으로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대

학생활적응(F=32.637, p=.000)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준비행동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하부

요인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56, 

p=.000). 대학생활적응 및 하부요인과 진로

준비행동과는 정서적적응을 제외한 요인에

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190~.281, 

p=.000~.007),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요인은 학문적 적응(r=.281, 

p=.000)이었다.

4)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응급구조학 전

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문적적응(B= .376, 

p=.000)이었고, 다음으로는 사회적적응(B= 

.319, p=.295)과 정서적적응(B=-.175, p= 

.295)이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효과

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서는 먼저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한 자신에 대한 가치와 능력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는 능력과 학교생활의 적응 및 취업 후 

사회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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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및 정서적 적응을 유도하는 진로지도 방안과 

프로그램들이 성별과 학년의 특성이 고려되어 실

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G광역시 

일부 응급구조과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다. 둘째,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 

이외에도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변

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상자와 변

인을 확대한 후속연구와 반복연구를 제안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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